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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


‘코로나19’ 여파로 조합원 안전 고려, 간소하게 개최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2월 24일(월)부터 12개 지방본부 별로 2020년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.


올해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는 ▲2019년 지방 본부 활동보고 및 2020년 지방본부 사업계획(안) 심의 ▲지부로부터 건의된 사항 및 결의문 채택 ▲기타 지방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고, 우수 조합원 시상을 한다.��다만 ‘코로나19’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합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는 약식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강북과 서부지방본부 대의원 대회를 차례로 찾아 “노동조합은 경영의 한 주체로서 신임 CEO 선임과정에 KT 전구성원을 대표하여 분명한 입장을 지배 구조 위원회는 물론 대외적으로 천명했고, 그 최종 결과는 KT종사원이 원했던 방향으로 귀결 되었다”며 “이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라는 활동방향과 KT노동조합의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��위원장 “새로운 경영체제 대응, 노동조합 운영에 중대한 변화 준비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해야” 강조��이어 “집행부 마지막 해인 올해는 노동조합의 운영에도 중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강력한 조직력으로 조합원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임단협 성과를 쟁취 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” 이라고 강조 했다. ��한편 2020년도 전국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오늘 강북과 서부, 강원과 제주를 시작으로 25일 (화) 에는 강남, 본사, 26일(수)에는 충북, 충남, 27일(목)에는 전북, 전남, 28일(금)에는  대구, 부산 지방본부가 정기 대의원대회를 치를 예정이다. ����  










